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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 얻구목적

『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』의내용 증-에서無病長훌를 하기 위한 養生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조사해

보았다 �.

�*�1�1 熙大學양 짧톨§科大훌四象�I�I 質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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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�'�f�J법
『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』에 기재된 글 중에서 예방적 사고방식 및 올바른 생활습관에 관하여 서술된 내

용올 고찰하였다 �.

�3�. 결과
�(�1�) 婚生과 정신적 안정이 賽보다 중요하니 調養하여 本常之氣를 �5�0�% 以上 올려놓아 자발적으로 나아지려

고 하는 抗病力올 도와주연서 病올 관리하는 정신으로 偏小之홉의 취약점올 극복할 수 있으니 藥의

中庸이 필요하다 �.

�(�2�) 酒色과 뽕、慮隊훌이病의 원인이 되므로 酒色財權의 中庸�, 性情의 中庸 �,�J�.�.�. 事의 能 不能의 中庸을 통한

四象 �A의 건강유지 방법과 치료정신올 제시하였다
�(�3�) 自暴自棄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긍정적인 자세와 홉뽕흉찢올 中과 節에 맞춰서

크게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고 安쓸樂道하고 克己하는 생활속에서 福과 홉를 누릴 수 있다�.

�(�4�) -般論的 知行으로서의 明知誠行보다 體質論的 知行으로서의 善思敬行으로 利己害物되지 않게 好心

術올 발휘하며 살야가는 것이 得홉의 요인이 된다�.

�I�. 績 뚫

인간은 生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長휩와 無病을

추구하며 不老長生할 수 있는 방법올 찾아 養生法

과 治病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�. 옛부터 건강

을 표�i 훌〈협 �, 富 �, 康寧 �, 放好德 �, 考終뼈 �) 중의 하나라

고 했으며 �, 許浚 �n의 東홈寶籃에서는
“

싸랍의 등훌��
이 �1�2�0 歲이나 제대로 餐生을 하지 못하여 그만큼의

홉를 누리지 못하는 것”이라하였다

長흡에 따르는 健康에 대한 세계보건기구�(�W�H�O�)

의 헌장에서의 정의는 “건강이라함은 단순히 질병

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올 말하는 것이 아니

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상태를 말한
다”고 규정되어 있고 �, 정신과 신체는 별개라고 분리

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뭇에서 건전한 정신은 건전

한 신체에 있다고 했다 �2�)

許浚
�3�)
의

�r東홉寶훌 � 內景篇』에서는 先天的인 要

因으로 사랍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각각 天

�1�) 許浚 東훌훌훌 �:內景篇 �: ‘延훌훌뽑 �B�A훌物之훌 �t 브 뚫本四萬
三千二百除 �B ���D�- 百二十歲”

�2�) 朴良π
�

現代公쫓保健쩔 �, 쫓표文化 �n�. �1�9�8�2�. �p�.�3
�3�) 東홈寶훌 �. 內景篇 �:

‘�A之훌 �X 各有天 �6�!�1 存풀 夫所謂天빼훌
天地父 �r�e 之π ���t�!�!�. 父옆天 �r�e�f�. 훌地 父精 �r�e�I�f�r�1 盛쳤不同 故�A之
홉天 亦異 其有生之初 受氣之兩盛흉 �j홉得上中之훌 受氣之偏
짧者 當得中下之홉 풍월之兩훌者 能保훌 �{훌得下홉 傳日
�f�j 身 以뼈而 �E 必須꿇 �A�$ 以룹 �I�j天意 則�� 者化솔 �t 者得存
未 홈令 �A훌之於天命也”

命에 의폰하는 것이며 이것은 父母의 元氣로부터

받는 것이며 �, 또한 사랍의 생명은 天뼈에만 의존할

것이 아니라고 하여 홉뼈은 선천적 요인에만 의존

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도 강조하였고 ���, 素

門 �.�1�:�:�. 古天휩論�4�)�� 에서는
“ �A間이 天壽를 다하지 못

하고 쉽게 늙게 되는 것은 바르지 못한 生活習慣으

로 인한 것”으로生活의 不節制를 老化의 原因으로

말했다 �. 醫學의 목적이 �A間의 훌病을 짧防하고 건

강을 유지하게 하거나 훌病으로부터 건강 상태를

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병이 나서 치료하기보

다는 병이 안나게 �f훌防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볼

수있다 �.

東武公은 뻐賢媒能은 천하에서 가장 많은 병이

요 �, 好賢樂善은 天下에서도 아주 큰 藥이 된다”고

하여 身體의 病보다는 社會的 倫理的 타락을 중요

�4�) 素門 � 上古天률홉 �. ‘양伯휩 �B 上古 �Z�A 其 ���i�l�l�:�1�i �$ 於陰陽
�� 於術 �I�H�t 없�;有節 월居有常 不훌作勞 �t�I�J�. 能形與身없 而盡終
其天年 度百옳乃去今 �I�I�i�f 之 �A不然 �t�!�!�. 以酒옳짧 以훌옳常 훌以
�A房 以 �W�:�� 홉 �;�I�U 홉 以흉散其 �g 不�� 持빼 不時�i�O�O�� 務快其心

�i훨於生業 起居無節 故半百而윷 �1�J�! 夫上古뿔�A�z 敬下 �t�!�!�. 皆
謂 �z�.�w�$�1�\�I�X 風훌훌之有時 括淡盧無 �o�:�t�� 從 �z�f 홉神內단�: 病安從
來�.�� 以志閒而少欲 心安而不랩 �M勞而不港 �i�\�/�i�E 以뼈 各從
其欲 皆得所願�. 故쫓其食 �f�f�: 其 �n�a 樂其따 高下不相훌其民 故
�B朴 是以뺑欲不能 ���;�)�U�! 훌�$不能感其心 愚智 �'�i�f 不합 不
뼈於物 故슴於道 所以能年皆度百훌 而動作不윷홉 以其德全
不危也”

�5�) 東홉훌世保�x�: 廣햄說
� ‘ �� 훌훌能 天下之多病 �1�J�!�9�J 賢찢善

天下之大훌也
�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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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하였고 �,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에는 병이 없

듯이 이렇게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

소 올바른 養生이 필요할 것인데 『東훌훌훌世保元四

象草本卷 �a 에서는 질병에 대한 짧防的 思考 �, 질병에

대환 대처 및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섭생과 생활

자세 등의 양생에 관한 것을 어떻게 제시하였는지

『東홈꿇世保元四象草本卷』에 서술된 내용올 중심으

로 고찰해보고자 한다

�I�I�. 本 뚫

四象홈學에서의 餐生꿇은 外部環境이나 肉體보

다는 精神올 더욱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�, 이는 결

국 治心治病하는 心身홈學的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

다β
�)
病올 고치는 것이 �A生의 목적이 아니고 건강

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東武公의 기

본정신이 있는데 �A間은 自律的 存죠�E로서 適者生存

에서 살아남은 生物이며 홉服는 先天的으로 훌受받

았지만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자신의 취약점을

극복할 수 있고 遺傳形質속에는 세파에 이길 수 있

는 힘이 있으니 이 힘올 북돋아주연 훌病이 낫는

것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�.

�1�. 病理 및 服쫓

기존韓홈學에서는아픈사랍의病理상태만밝히

고 있는데 비하여 東훌훌훌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

아픈 사랍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랍도 等級에 따라

넷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�. 이것은 일반론적 병

변인데 �U�i�t�n 따實數
�7�)
는 생명력 �, 건강지수 둥올 뭇하며

이것을 여닮로 나누어 그 度數가 가장 높은 곳에

있는 것을 神仙이라 하고 �, 두번째가 淸期�, 세번째가

快輕 �, 네번째가 康寧인데�, 神仙 �, 淸期 �, 快輕 �, 康寧은

건강한 사랍의 등급을 말한다�. 아픈 사랍의 둥급은

外感 �, 內陽 �,�2�f 평 �, �U�i�t �I�I 이 위험한 境地에 있음을 말

하는 危碩이다 �. 건강한 사람 네 종류와 아픈 사랍

네 종류로 정의해 놓고 각각에 初中末을 넣어 �2�4 가

�6�) 全國짧홉科大學 四象홈쩔敎室 엮음 �. 四象홈學 �, 서울 集文堂 �,

�1�9�9�7�, �p�.�2�4�3
�7�) 東홉훌世保元四象草本卷 �: 右病훌之第二훌 �. 太陽�A�M흩十
分圖全而與뼈相敵者 ���j�C 境�A也 -半홉缺而 ���! 뻐훌倍홉 �t 톨
�!�J�! 혈 �A�t�!�!�. 過此則死 以�l比推之太陽 �A�M훌 �$�- 半옳 �1�i�i�t���.�f�£
他흩做此

지로 �A間올 나눈 病理現狀에 근거를 두고 健康指

數를 客觀化하여 病理現狀올 설명한 것은 病효說明

을 合理的으로 전개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�, 아픈 사

랍을 고쳐서 건강한 사랍의 둥급에 올려놓고 기왕

이연 제일 上等級으로 가야 하는 인간의 삶올 살아

야겠다는 의지와 極完境 �A에 가깝게 인간을 만들어

보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�.
�A 間은 빼眼이 간혹 擔陽올 받더라도 藥을 쓰지

않고 쉬연 저절로 낫는 回複力이 있으니 이 며復力

올 生息充補之道라 하여 年없에 따라 그 정도가 다

르고 少年의 生息充補之道는 助年에 비해 �%이고 �,
빠年은 助年의 �%이고 �, 老年은 助年의 �%이고 �,�6�4 歲

가 되면 없어진다고 했다 �.
�l�f�A 은 �4�0 歲 以前에는 血氣 揚陽이 있더라도 回

復力이 �3�-�4 배이므로 쉬연 되지만 �4�0 歲 以後에는

揚陽이 크연 충분히 쉰다 해도 揚陽된 것이 충분히

회복되지 않고 老年에 이르러서는 회복력이 없어서

根傷을 받으연 평소와는 달리 當日 회복이 되지 않

으니까 회복력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점올 염두에

두고 거기에 맞추어 접근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

점올 알 수 있다�. 心志之勇효과 血氣之勇효은 �4�0 歲

前後로 달라서 �4�0 歲에 血氣充補命廠이 半으로 줄어

들고 �6�4 歲에 血氣充補뼈服이 모두 없어진다고 하여

�l�f�A 은 �4�0歲 정도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

겠다 하는 것올 점칠 수 있고�, 極홉�A은 �6�4 歲플 기

준으로 所存뼈服올 보고 목숨의 長短올 점칠 수 있

다고 했다�.

�6�4 歲에 �U�i�t�n 없이 어느 동급에 있느냐에 따라 뚫命

이 달라지니 빼仙둥급에 있는 사람은 �1�2�8 세까지 살

수 있고 淸郞둥급은 �1�1�6 세 �, 快흉둥급은 �1�0�4 세 �, 康寧

둥급은 �9�2 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여 아프지 않은

사랍은 좋은 조건에서 사니까 �1�2 년씩 차이를 두고

더 오래살고 �, 外感둥급은 �8�0 세 �, 內傷둥급은 �7�0 세까

지 살 수 있다고 하여 아픈 사랍은 안좋은 조건에

서 사니까 한둥급에 �1�0 년씩 차이를 두고 壽뼈아 길

어지니 �, 長훌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연 뼈服이 上等

級을 유지하도록하는 생활자세를 지향해야 함을 알

수있다 �.

�A間은 언젠가 죽올 수밖에 없으나 갑자기 죽는

것이 아니라 기운이 접접 쇠퇴하면서 죽는 것이므

로 항상 보息充補之道를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

�- �1�0�3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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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하여야 훌病과 홈좋뼈에대해 긍정적인 효과를

얻으며 藥보다는 먼저 生息充補之道를 생각하라는

뜻이니 服藥보다는 調養이 우선이며 �.�J�.�. 間은 樂을

고려하지 않고 抗病力이 자연적으로 줄어 없어지는

조건올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

藥을 쓰면서 生活올 조절하여 맞춰가야 됩올 알 수

있다�.
대체적으로 外感初分中分은 쉬기만 해도 回復되

니까 病으로까지 볼 수 없고�, 外感末分이 되어야 병

이 이미 형성된 것이고�, 쫓의 사용 여부를 병중의

단계별로 제시해 놓았으니 外感之病은 輕 �f�i�E 이므로

반드시 쫓올 쓸 필요는 없고 危뼈之病은 때病이니

藥먹어도 죽으며 �, 內陽之病은 重病이니 쫓을 服用안

해도 여유가 있고�, 후휠之病은 危證이니 危病은 賽

이 아니면 지탱할 수 없다고 하여 危病이 되기 전

에 重病때 調理해야 한다고 하여 病이 낫기 위해서

는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調養해야 합올 강조하였

고 예방차원에서의 관리가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

점을 알 수 있다 �.
年횡의 病에는 調理하는 것보다 藥올 먼저 써야

하고 �, 內陽의 病에는 훌훌보다 調理가 우선이며 中

風關格 �n困嗤盤直홈훌 둥과 같은 天行之病은 나이에

상관없이 �U�l�t�H 없이 후없中分에 있올 때는 급히 쫓올

쓰연 그런대로 살릴 수 있고 급히 藥을 안 쓰연 죽

는다하여 톨훌賽을미리 준비해야 하며�, 뼈服이 �� 흉
初分에 있는 사랍에게 �f�t�k 食이나 훌物올 잘못 투여

하면 살아날 病이 죽올 病으로 변하고�, 뼈服이 內傷

末分에 있는 사랍에게 한두번 잘못 투여하면 오래

살 목숨이 天折하니 홈藥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고 �,

老�A病에서 �U�l�t�H 훌이 �� 없初分中分末分에 있는 경우

에 급한 病 이외에는 함부로 독한 약을 쓰연 안된

다하여 藥에 대한 中庸的 입장올 강조하였다 �. 또 평

소에 體質에 맞게 少陽 �A은 暴哀之陽을 경계하고

少陰�A은 暴喜之陽올 경계하면서 淡平潤藥을 먹어

야 하니 心身橋生올 하면서 服훌올 해야 한다는 것

이다

쫓을 복용하더라도 本常之氣가 부족하면 病이 어

떻게 될지 모르고 本常之혔가 半以上은 남아야 훌

올 복용하더라도 覆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니 훌

올 쓰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本常之氣가 회복된 후

에 또 써야 된다 �. 本常之氣를 이용해서 스스로 얼마

만큼 병을 이길 수 있느냐하는 관점에서 병올 다루

어야 한다 �. 本常之氣룰 도와서 本常之氣의 힘으로

病올 고치며 本常之혔가 �5�0�% 以下이면 藥을 써도

효과가 없으니 쓰지 말고 調養해서 本常之氣를 �5�0�%

以上으로 올려 놓아야한다 �. 藥氣는 客이고 홉氣는

主이므로 �g훌혔보다 훌氣를 더 培養하기 위해 心身

짧生올 해야하며 .氣와 흩氣가 完슴한 후에 藥을

써야 근심이 없게 되며�, 覆을 쓰더라도 기운올 보아

가며 사용하며 병이 나으연 服藥올 멈추어야지 더

먹으연 좋은 줄 알고 계속 복용하게 되면 그 뼈가

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위험을 말하며 輕用과 鷹用

의 不可합올 밝혔다 대체적으로 �2�0 代 �. �3�0 代 �.�4�0 代가

血氣와 情欲이 서로 다르니 病勢의 악화와 회복이

또한 다르므로 홈賽보다도 연령에 맞는 예방과 조

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�. 藥의 기운이 어느 쪽에

도 치우치지 않는 �z�p�: 淡한 藥은 久服이 가능하지만

약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가 本常之氣를 핍박하면

안되므로 때로는 그쳐야 하며 �, 病이 있는 사랍은 藥

의 服用이 가능하고 病이 없는 사랍은 賽을 벅지

말아야 하고 藥의 기운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偏牌

한 樂도 久服해서는 안되고 생각을 밝게하고 마음

올 고요히 하거나 酒色올 禁하는 것같이 몸을 근신

하는 것도 아니연서 일신상 오래 살고 몸을 補하려

는 욕심에서 補쫓만 자꾸 먹는다연 病만 키우는 동

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여 藥올 服用하더라도 本常

之氣를 安하게 하연서 淸
�*
￥�J뽕、慮와 嚴禁酒色과 같은

婚身이 뒤따라야 합을 강조하였다 �.

�2�. 홈色없홈의 극복

酒色財權은 예로부터 경계하는 바로써 네 개의

담장이라고 말하고 감옥에 비유하였는데 인간에게

害가 되는 여러 요인중에 酒色과 財氣를 경계하라

하였으며 酒色無度한 합정에 빡지연 젊었올 때 일

찍 죽고�, 財物과 血氣를 반성하지 않는 사랍은 中年

에 일찍 죽는다고 하여 酒色의 害가 더 크다는 점

올알수있다 �.
酒色과 財氣는 서로 주고 받으며 상대를 촉진시

키고 술은 世上훌를 놓치게 하고 色은 居處를 잘못

하게 하고 酒와 色은 바늘에 실가듯 따라다니므로

酒毒으로 色敗가 되고 홈뚫으로 色憂가 되며 憂훌

올 억지로 잊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술에 취해 있

�- �1�0�4 �-



@훌
응g

￠홉 훌 @쩍 �.�.�.�.�. ��E0� 偏 急 홉 愁g‘’

_Å�I�t�.�t��‚r 必$훌酒食 _Å�t�I�nÖÌÖÌ�B 必愁貨財

�� �A 居잉�J운� 行身뼈홉 用心煩滿 혜$￥%錯�
色之故 홈之故 짧之故 貨之故

�� ¹|�I 簡 約 動 �� 홈 �J�J�X �I�J�f�J 見�.�.�.�,

�� �A
必i효용色 必節酒食 必훌훌짧홉§ 必淸월財

居處安樂 行身貞正 用J心快活 핑동務通i훌

빼1:.와福훌 m井之A g훌뺑之A 짧홉之A 山�之A

�- 김신민 外 �1�,�A �:
�r훌톨톨앤홈元四훌훌 �*�'�f�.�, 얘서의 를초에 뻐한 考흉 �-

는 동안만 잠시 잊을 뿐이지 근심을 아주 잊을 수

는 없으며 오히려 훌氣를 揚陽하게 되므로 酒色은

�A間에게 害가 되는 것 중에서 最大라 하여 外感、이

나 內陽 �t 情과 같은 원인보다 �A間關係에서 생기

는 酒色財播의 �@쫓훌이 훌病의 첫째 원인임을 밝히

고 酒色財權의 中庸을 강조하였다 �. 그런데 太陰 �A은

不릎酒라 하여 太陰 �A에게만 술올 권했고 太陰�A은
燒酒를 �, 少陰�A은 뽑햄를 열심히 일하는 사이사이에

때로는 남에게 주면서 틈틈히 자주 마시연 좋고 �, 太

陽�A은 淸酒를 �, 少짧�A은 費酒를 연회때 남들과 함

께 즐겁게 마셔 술과 더불어 일체감올 찾으면 좋고 �,

太陰�A이 飯酒로 燒酒를 한 잔씩 마실 때는 消빼通

氣시킨다는 점으로 보아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

나 술이 嚴흰、함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

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�. 그러나 健康할 때만 조

금 마셔도 되고 훌病이 있올 때는 안된다고 하였다�.
이러한 酒色財權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簡約 �, 動幹 �,

훌 �i�I�X�. 聞見이 있는데 簡約하면 반드시 俊色을 멸리

할 것이고 動幹하면 酒食을 調節할 것이고 홈波하

면
�*
훌體올 피할 것이고 閒見이 있으면 貨財를 淸鷹

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簡約 �, 動幹 �, 훌威 �, 聞見이
酒色財權올 극복하는 마음이며 이렇게 해야 露뼈을

보다 더 延長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알 수 있고 이

것은 本�A 스스로 調節할 수 있는 것이니 �A間의
自律性을 강조하였다 �.

李濟馬는 체질의 偏差에 따른 治病중심의 �B學的
正己보다는 평소의 생활속에서 인격의 도치와 짧防

的 양생올 중시하여 生活的 正�E를 우위에 두었다 �.

生活的 正己는 사랍이연 누구나 마음속에 지니고

있는 酒色財權의 陽홈之感으로 말미암아 許를 行하

게 되는데�,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簡約 �, 動幹 �, 홈짧 �,

聞見의 덕목을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�8�)

減露의 要因으로 觸著 �, 懶효 �, 偏急 �, 훌感이 있는

데 ￠홈훌하연용色에 빠지고 色때문에 居處풍源해지

며�, 蘭흰‘하연 酒食올 즐기고 술때문에 行身뼈홉해지

며 �, 偏急하면 權體올 위해 다투고 簡때문에 用心煩

滿해지며 �, 홉愈하면 貨財때문에 목숨올 잃고 貨때문

에 事務 錯亂해진다고 하였다 �.

山짝之 �A이 聞見이 없어서 쉽게 홉愈하게 되어

�8�) �*�- 炳 �: 알기쉬운 사상의학 �. 서율�, 하나미디어 �. �p�2�4�0

減홉훌하지만 聞見이 있으면 長홈하고 �, 市井之 �A이 簡

約하지 않아 쉽게 騙훌하게 되니 減흉하지만 簡約

할 수 있다연 長홉하고 �, 廣햄之 �A�o�] 動幹하지 않아

쉽게 懶현、하니減홉하지만 動幹하면 長흩홍하며�, 讀훌훌

之 �A�O�I 홈威에 합、慢하기쉬운데 그렇게 되면 偏急

하기 쉬워 減壽하지만 항상 훌威한다연 長醫한다고

하여 사랍이 기거하는 일반적인 環境的 條件과 자

신이 處한 조건에 대한 주의사항올 말했으며 �, 騎쯤
�f�X흉는 대�L心이고 훌용懶짧은 월、行이므로 觸훌 �, 懶

휠、�, 偏急 �, 食짧、은 �%心월、行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

스스로의 修 不修에 의한 �A뚫的 減賣와 簡約�, 動
幹 �, 홈威�, 聞見과 같은 至公無私한 好善惡惡之心을

바탕으로 得꿇를 하게 되니 �A間자신의 自律的인

生活調節能力에 의해 減훌와 益홉가 달라지는 휩뼈

의 自律性올 표현하였다 �.�9�)

사랍의 홉命올 上홉 �, 次홉 �, 홉 �, 天의 네단계로 분

류하는데 �t 홉는 簡約而動幹 홈 �i�I�X 而聞見의 네가지

를 모두 온전하게 갖춘 者이고 �, 聞見이 있고 훌成하

거나 動幹하면서 ￠홉훌하는동 네가지 중에서 하나

가 부족하면 次숍이며 �, 觸著하면서 動幹하거나 偏急

하면서 聞見이 있는 둥 두가지가 부족한 者가 옆敬

하면 홈하고 평、慢하면天한다 하여 自律的 行實에

의해 홉命의 단계가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�. 일상생

활에서의 養生으로는 음식은 배고픔을 능히 참으며

배부름올 탐하지 말고 의복은 서늘함을 능히 참으

며 따뭇함을 탑하지 말고 근력은 성실히 노동하며

안일합올 탐하지 말고 재물은 능히 참거나 모자라

야되고 구차스럽게 얻지 않으려고 해야 益훌할 수

있다고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상 安쓸樂道하고 克己

�9�) 홍순용 이올호 �. 四象홈學흩옮 �, 서울 �, 흠�#�; 出版 �. �1�9�8�5�. �p�.�1�1�9
�p�.�1�2�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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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삶과 옳敬과 휠、慢이라는기준올 가지고 생활

해야 함올 알 수 있고�, 옳敬하면 心氣가 長遠해서

益홈하게 되고 �,현‘慢하면 心氣가 短 �{足해서 減홉한다 �.

이런 �m敬의 기준을 삼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마음

은 총명하면서 너그러워지려 해야되고 옴은 민첩하

고 강하면서 부지런해야 하고 淡한 軟食올 먹는 생

활올 지속하며 寒氣를 참을 수 있게 기준올 삼고

생활해야 한다고 하였다 �.
太少陰陽�A이 安身할 때와 接 �A했올 때의 �A事의

문제가 각각 適用範圍가 다르니 �, 安身은 마음이 動

하지 않고 연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이니 本性

에 가캅고 知가 작용하는 때이며 �, 接 �A하다보연 깨

끗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行이 앞서고 자신이

잘한다고 하는 분야에서 失手가 나온다 �.
接 �A狀態에서의 心理狀態가 情氣인데 ↑홉氣에서

나오는 凡�A의 취약점으로서 太陰 �A은 物欲之心이

過해서 業心을 중요시하고 이 樂心으로 인해 居處

는 잘하니까 가볍게 여기고 事務는 잘 못하니까 忘

최�1한다 �.

자신있는 居處는 가볍게 여기니까 虛點이 생기고

事務는 못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�. 그러므로 太陰

�A은 더욱 好貨해서는 안된다 �. 그 이유는 事務錯亂

되는 것은 貨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이다 �. 그렇기 때

문에 太陰 �A은 마땅히 聞見을 해야 하고 홉愈올 억

제해야 한다�. 少陰�A은 安速之心이 過하고 홈心에

빠지기 쉽고 따라서 黨與는 가볍게 여기고 交遇는

忘최
�]하므로 더욱 好權해서는 안되며 마땅히 훌成해

야하고 偏急해서는 안된다�. 少陽 �A은 偏私之心때문

에 哀心에 빠지기 쉬워 事務는 가볍게 여기고 居處

는 망각하므로 好色해서는 안되며 簡約을 해야 하

고 ￠홉훌해서는안된다 �. 太陽�A은 放做�Z心 때문에
�g心에 빠지기 쉬워 交遇는 가볍게 여기고 黨與는

망각하므로 好酒해서는 안되고 懶흰、하지않으며 動

幹해야 하니 四象 �A에게 哀心 �, 쫓心 �, 뽕‘心 �, 喜心이라

는 性情에서 �A事의 能 � 不能을 결정짓고 그것이

酒色財權이라는 方面에 있어서 취약점이 되는 조건

이 될 수 있어 酒色財權의 能 � 不能을 결정지으니

性情의 中과 節이라는 면에서 自己調節올 통해서

�A事 性情 酒色財權의 中庸올 지켜야 한다는 것을

알 수 있다 �.�1�0�)

�3�. �A훌의 문제

天下에는 夫빼治居�, 長 �Y�J�1 治짧�, 君 �g�I 治交 �, 父子治

專 둥과 같은 �A間의 相關關係가 있고 이런 것들과

居處行身과 같은 �A事의 문제에서 질서가 이루어지

지 않았올 때 훌病과 관련이 있으며 �A間의 師牌府

뽑은 안으로 훌氣고유의
�*
홉靈이 있고 �, 밖으로는 事

物과 홉氣가 應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외부의 영향

이 내부 장기에 영향올 주어 내부 장기에 손상을

줄 수 있으니 內外合病이 되고�, 酒色으로 陽한 사랑

은 酒色으로 이미 陽한 상태에다가 居處行身에 또

다시 곤란올 받아 病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으

니 �I�\�)�, 주위환경의 영향올 받는 �A間은 內存精靈과

外應事빼이라는 격식 속에서 病의 原因올 주고 받

을 수 밖에 없고 인간관계에서 주고 받는 현상들

중에서 �A事의 能不能에서 나타나는 酒色財權의 隊

훌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�, 酒色財權과 思慮樓훌은

四象�A의 偏小 �Z홉에 영향올 주어 少陰 �A은 陽牌하

고 少陽�A은 陽賢하고 太陰 �A은 陽 �R뻐하고 太陽 �A은
陽府하니 �1�2�) �A事의 能不能의 中庸 �, 酒色財權의 中庸

이 흉病올 이겨가는 방법이요 �, 훌病이 안 생기게 하

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�.

�4�. 톰훨훌樂의 조휠

知行의 완성도에 따라 聖�A�, 賢 �A�, 不혐 �A�, 修練
�A으로 구분하고 聖�A은 行誠知 �A하는데 밝고 �, 修練
�A은 항상 경계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홈 ���J 홍영훌에

不暴傷하고 賢 �A과 不웹 �A은 知 �A不明과 行己不誠

하기 때문에 홉뽕효樂이 暴陽한다고 하여 �1�3�) 喜뽕、哀

�1�0�) 횟홈훌世保π四象草本환 �: 右病뺑之第六 �t�;�I�i�: 少陽 �A�- 偏哀

心 �,웰짧횡 �� 而 �E‘빼居않 �,故少陽 �Aι不可 �P�J�-�i�!�? 太陰 �A�- 偏樂
心 �,쩔짧居處而忘월�1훌務 �,故太陰 �A�.�t 不可好월 太陽�A�- 偏뺑‘
心 �,쩔짧交遇而忘 �f�4�J�.�f�t�. 故太關 �A�X�; 不피好酒 �t↓陰�A�- 偏홉
心짧짧훌與而 �:忘쳐�l交遇 �,�Q�t�� 陰�Aι不可好慢

�1�1�) 혔홉뚫世保π四象草本환 �: 右病之뿔환第 �-�i�f�f�: 問居處行身

夫뼈�R씨 �;훌훌有關흉病乎 �, 日 �A之흩氣 �, 內存홉훌 �, 外 �K훌훌物 �,

용酒色所陽홈 �. �!�!�i�l�l 於홈色 �, 又困於居앓行身 �, 所以受病흩옮
�1�2�) 東홉홉世保 �j�C 四象훌本卷 �, 右病 ���z 第二 �t�;�I�i�: 太陽 �A財뼈홈
色凡百內陽外홈皆볍 �}�I�f�. 故太陽 �A以 �}�I�f 흩혔�j 멤�1�]�1�1�U�t�r�J�I�I 長短‘ 太
陰 �A財뼈홈色凡百內陽外뼈皆領師 �,故太陰 �A以뼈흩뼈 �f�l�t�J�m��
�J�I�H�{ 훌短‘ 少陽 �A�M�t흩햄色凡百內傷外觸皆�m홉 �,故少陽�A以뽑
흩뼈뿜�j옳 �6�I�r�J�l�H�{ 흉훨 �. �� ↓陰 �A財 �t훌햄色凡百內앓外뼈皆짧牌 �,故
�5↓陰�A以牌흩뼈 �f�l�t�J�m�6�l�r�J�I�I 長短 �.

�1�3�) 東홈옳世保元四象草本환 �

右原 �A之第三흉 �. 뿔 �A�z 홉뽕‘흉
몇不훌陽훌 �, 行其誠而 ���A 明었�I�Z 故也 �. 賢�A之홈뺑효몇�%훌훌
陽者 �, 行其未免有失而 ���A 不明之故也 �. 不혐�A之홉뽕효 ���! 훌

훌陽者 �,���A 未賞全妹而行 �E不짧之故也 ���� 훌 �A之홉쩔흉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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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김선민 外 �l�A�:
�r훌톨 �.�t�!�t 없元四훌훌후훌」때서의 톨호에 삐한 �i�J�. �-

樂의 갈퉁이 知行의 부족에서 온다고 보고 體質的

知行을 통해 홉 �1�&�t�J 홍樂의 暴動을 예방하는 것이 중

요하니 太陰 �A은 威홉欲하고寬其衣하며�.�j�; 陰�A은 �J�J�X

홉好하고 直其훌훌하며�, 太陽�A은 �J�J�X 어률뽕‘하고 閔其行

하며 �, 少陽�A은 �J�J�X 勇敢하고 安其所하여 病이 없어도

이런 방식으로 餐뼈 �, 養牌�, 養 �J�J�f�. 餐뽑하연 좋다는

생활자세를 제시했다 �1�4�>�. 또 홈뽕흉樂이 暴發하기 전

에 預備暴愁 �, 預備暴홉 �, 預備暴樂 �, 預備暴哀하는 것

도 좋은 방법이라 하였고 �1 ’
�>�. 太陽 �A�. 少陽 �A�o�] 哀뽕‘

가 過度함을 경계해서 홉樂의 不及올 조금 당기는

것과 太陰 �A 少陰 �A�o�] 홉樂의 過度합올 경계해서

哀뽕、의不及을 조금 당기는 것은 살아가는데 도움

이 되며 �, 홉뽕흉樂이 發하지 않고 미리 갖추거나 發

하였더라도�. 억지로 촉진하지 않는 것이 中이요 節

에 맞는 살아가는 방법이라 하였다 �.
仁훌훌題智는 事事盡善하고 喜엎哀樂은 節節必中

해야 되지만 안된다연 善에 가깝고 節에 가깝게 노

력하려는 자세만으로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�1�6�)�. 인간

은 천부론적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

해서 자기취약점올 극복하여 혈솜免危할 수 있다 �.
농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修 不修에 따라 놈이

되기도 하고 때이 되기도 하니 자신의 의지와 노력

으로 �, 자율적인 知行을 통해 개척하여 버올 피하고

솜올 향해 가야한다 �.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보다 주

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아가려는 의

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여도 마음의 平靜을 얻고 心

올 다스린 사랍이 되고 홈뽕哀찢올 中과 節에 맞추

고 好賢樂善하려는 자세만으로도 건강해지고 福흥

를 누릴 수 있다 홉總哀찢올 급하게 하려는 데에서

욕심이 생기고 火와 惡이 생기며 偏小之鷹에 煩傷

올 주고�, 항상 홈뺑哀樂의 마음올 경계하고 반성하

不훌陽者 �. �2흩身
�*
용欲良 �A�� 훌�l홉之故也 �.

�1�4�) 東홈훌世保元四象草本흉 右흩�A之第三統 �: 훌훌뼈훌 �.�� 홉
값而寬其衣則神淸而意 �l�f�i 也 �. 홈훌牌者 �.�� 홉好而直其짧 �J�l�I�J

氣雄而뿔훌 �&�. 홈훌 �I�!�f 훌 �.���P�I�I�� 、而關其行 �J�l�I�J�J�t�n 化而행往也 홈

훌뽑훌�.�� 勇敢而安其所 �J�l�I�) 精足而志充也
�1�5�) 東훌짧世保元四象草本卷 �: 右原�A之第三훌 �: 훌未엎前 �. �f홉

�6홉훌쩔之偏己 �, 뽕뼈坐뽕‘不必過뽕之理 �, 此術훌好홈흉몇做此
�1�6�) 東홉훌훌世保π四象훌本卷 �. 右原�A之第三 �f�i�I�t�.�:�A 非쫓꼈 何
能�t 훌�i�t 智훌훌훌善 �A非孔굶 何能훌뺑흉쫓節節必中 훌훌不
훌也 不太不훌則 �E近於훌훗 훌훌不節�i�t�!�. 不太不節則 己近於
節훗 如此做去 �I�I�I�J �1�3�� 짧 �l왜 월吉免危 而홈安표훌完而福훌

훌훗

고 여유를 가짐으로써 路著되지 않아 揚陽이 없

고 �1�7�) 마음이 다스려지연 신체의 不調和는 저절로

조절된다 �. 갈둥이나 욕심이 없어지고 조급한 마음이

없어지게 되니까 착한 마음이 생기고 이로 인해 건

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자신의 생활속에서

자기스스로를 善해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자기수

양하면서 건강올 유지하는 방법이고 오래 사는 방

법이다 �.

�5�. -훨훨的 知行과 �I�I 置흩흩的 뼈行

師牌 �8주賢올 중심으로 해서 肉體의 知行이 있는데

明知誠行파 善뽕、敬行이다 �. 明知誠行은 -般論的 知

行으로서 �A間은 본래 착하며 살다보면 欲에 빠지

려고 하는데 노력해서 善올 지키라는 것이고�, 善思
敬行은 體質꿇的 知行으로서 스스로 마음을 착하게

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발적으로 好
�{�;衛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인데知行올 하되

體質的知行올하면더 좋고살아가는데있어서每

事에 自慢心올두지 않고 조심스럽고신중하게하

면서善思敬行하면平安히살아갈수 있다�1�8�>�.

體質的 知行올 하며 홈뽕흉樂올 中과 節에 맞추

연 옴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자연적으로 抗病力이

생겨서 훌病을 낫게 하고 또 훌病올 예방할 수 있

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도와 주면 되는 것이지

무조건 藥만 過信하여 쓰면 안되는 것이다�.

�A生에 있어서 학문과 벼슬이 높거나 재산이 많

아도 삶이 지속되지 않으면 덧없는 일이 되는 것처

럽�, 東武公도 인생의 지극한 즐거움 다섯가지 중에

서 長홉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�, 둘째는 마음 씀씀

이가 고운것이고 �, 셋째는 책읽기를 좋아하는 것이

고�, 넷째는 집안에 재산이 있는 것이며 �, 다섯째로
세상에서 사랍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�1�9�)�.

�1�7�) 훌武遺짧 �: 敎子쭈生歲 형���; 急홈 �, 則 �g 然不覆훌而牌陽 �:�I�f�:
健 �,不威急홉 �, 則 �1�3�� 必�� 훨而牌짧 �I�&�f�l�1�J�. 故每於홉時 �.�m�! 현‘不
훌時 �, 不홉處 �, 徐思홉앓 �, 可 �i�t�!�. 此不急홈不용훨之術也�, 꿇 ��
而賢陰뿔옳 故每於흉뼈�.�m�! 먼‘不흉時�, 不哀處 �,徐思흉훌 �, 可
也 此不急흉不짧훌之術선 �L

�1�8�) 東홈홉世保元四象草本卷 �

右흩�A之第三훌 �. 善思可 �i�t�!�. 敬
行可也 善恩不앓 敬行不짧 홈思홈 �i�t�!�.�/�f�l�: 行훌 �i�t�!�. 홈恩活 �m 훌�k
行뻐홉氣則피 �i�t�!�. 少年不借生 中年�E未及훌問者 愛�i흩德餐生훌
�f홉身 �1�f�t�r 詩 �� ‘戰戰없홉如홉톨深淵 如層홉

�"�*
‘

非徒�� ‘훌훌흉 �i足 �-�-
之義 �i�t�!�. ���p 홉思敬行之謂 �i�t�!�.

�1�9�) 東武遺홈 �:�1�i�j 훌훌 �:�A 生꽃찢有죠 �-�8 훌 二 �B美
�.�c�"術 三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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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 씀씀이가 고운 者가 나라를 다스리연 나라

의 心氣가 활발하여 백성들이 오래살고 �, 마음 씀씀

이가 나쁜 者가 다스리는 나라는 心氣가 흉끊하여

백성들이 일찍 죽으며 이것은 한 고을이나 가정이

모두 마찬가지라 하여 �2�0�) 주위 환경이 목숨에 영향

을 미첨올 밝히고 있으며 주위 환경의 善惡의 조짐

올 미리 분별하여 잘 대처하라 하였으니 훌防올 통

해서 惜置하는 것올 강조하였다 �. 또 고질병인 久病

에 걸렸어도 아무리 몸이 약해도 자기 주위의 여러

일보다 우선으로 善心올 가지고 病올 치료하연 뼈

服이 꿇하더라도 回生할 수 있고�, 病에 대한 남의

忠告를 듣는 것보다는 밖의 욕심에 많이 사치합올

우선으로 한다연 �1�f�I�r�1�J�l�i�l 과는 상관없이 回生의 가능성

이 없다고 하였으니 �2�1�) 이것은 어떤 생각올 가지고

病을 고치느냐에 따라 回復이 달라짐올 말하고 있

고 病에 대한 훌防思考와 本常之氣를 유지해야한다

는 의지를 알 수 있다�. 또 風寒을 �t�f�i 짧하고 마음을

고요히 하고 만족한 것올 알고 그칠 때를 아는 것

이 病올 고치는 수단이 됩올 밝혀 �2�2�)�, 즉 藥이 중요

한 것이 아니라 �7�.�f�f�i 敬하는 마음에서 效果를 받으니

마음을 안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모든

질병은 마음의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로 말미암은

것이니 정신의 안정은 모든 질병치료의 근본이 된

다�.�2���)�. 사랍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위조건과 더불어

자기갈둥올 극복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

고 살연 그것이 건강의 중요한 요점이 된다�. 이것은
살아가는 생활자세가 긍정적인 자세와 의미를 갖는

�m�. 홉 四日家훌 표日行世
�2�0�) 東훌훌世保元四象草本 ���: 右病뿔之第六 �f�i�>�i�:�B�- 園之中心
衛훌훌持훌則 -園心氣皆쯤합而�A民多훌 �. �{�;짧 �,훈‘훌 �#園
則-園心氣 皆흉�� 而 �/＼民多夫 -홉-椰-家亦�� ‘ -園之
中忠、�{윷 �� 爭則殺훌必至 -家之中홉훈�j 엽흩 �I�I�I�] 훌�t 亦隨 �, 是
故 �, 훌훌園훌能훨뽕‘ �1�1�\ 之휩而善짧之 �, 훌률흥훌早 �%훌훌훈之 �%
而훌處之 �.

�2�1�) 훌훌훌世保 �:�i�t 四象草本훌 �. 右病 �f�l�!�z 第六 �f�i�>�i�: 凡病�A훌훌病
久病後悔多 �. 훌 �o發以훌病뽑第一훌件 �, 其他千훌훌뽑第二훌
件 �, 如此훌�$ 服훌훌흩꿇 �f�!�. ‘有回生훌之 �t�1�!�. 病 �A�f�f 훨病久病欲心
多後悔少�, 홈 �A�i�J�r�.�. 훌以훌옳第二훌件 �. 以許多훌용外欲옳第�-
훌件 �, 如�l比훌 �$ 짧훌훌不홈꿇�, 無回生之몇 �t�1�!�.

�2�2�) 東훌훌世保 �:�i�t 四象草本卷 �: 右훌方之第四훌 �: 非但숲珍也百
病皆有限有二三日病 �, 有三四十日病 �, 有二三후之病 �, 有十餘
年�Z病 �, 삐빼風흉 �, 平心뿜意.知足知止則�, 앓是를홉之病뭘
無必愈道乎 �.

�2�3�) 東훌遺홈 �: 표�i훌훌 �: 百病生於心火 土�A�-�8 再食�, 훌夫 �-�8
행三食 見훌�R훌훌�. 不過用心火則無不得훌 �. 뼈훌훌不自己求
之훌 �, 而훌天無不 �1�3�c�.�*�z

방법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약을 먹어서 나오

는 것이 아니다 �. 순리에 따르연서 내 자신을 정리할

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

생기고 이것이 病올 이길 수 있는 마음이니 病의

治癡를 밖에서 구하지 않고 內面에서 구한다 �. 마음
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갖고 상호협조적인 입장에서�,

利 �E쪽에 치우치지 않고 害物되지 않게 好心術을 발

휘하는 것이 東武公이 말하는 得홉의 要因이 된다

�I�I�I�. 結 훌훌

『東홈홈훌世保元四象草本卷�a 의 내용중에서 病올 예

방하거나 病올 극복하여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

수 있는 생활자세와 이에 따라서 益흩홉할 수 있는

방법은 다음과 같다 �.

川 細生과 정신적 안정이 賽보다 중요하니 調養

하여 本常之氣를 �5�0�% 以上 올려놓아 자발적으로 나

아지려고 하는 抗病力을 도와주연서 病올 관리하는

정신으로 偏小之흩의 취약접올 극복할 수 있으니

藥의 中庸이 펼요하다 �.
�(�2�) 酒色과 思慮樓촬이 病의 원인이 되므로 酒色

財樓의 中庸�, 性情의 中庸 �,�J�.�. 專의 能 � 不能의 中庸

올 통한 四象 �A의 건강유지 방법파 치료정신을 제

시하였다 �.
�(�3�)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올

다하려는 긍정적인 자세와 홉뽕흉쫓을 中과 節에

맞춰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고 安쓸樂道하고

克겁하는 생활속에시 福과 홉를 누렬 수 있다 �.

�(�4�) -般꿇的 知行으로서의 明知誠行보다 體質論

的 知行으로서의 善思敬行으로 利己害物되지 않게

好�{�;備올 발휘하며살아가는 것이 得露의 요인이

된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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